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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설립된 필 포스는 안과용 

 광간  단층촬영기기(OCT)를 생산

는 체다. OCT는 음파 진단기와 

비슷 게 생체조  내 를 실 간으  

단층촬영한다.

필 포스는 세계 최  휴대  

능한 안과용 OCT인 ‘KUOS-O100’

(사진)을 장에 선보욓며 웋품 경량

 타 체와의 별 를 꾀 다. 

KUOS-O100은 콤 한 크기와 5

㎏에 불과한 무게  손쉽게 휴

대할  욝다. 전원 연결만으  

 과정 욓 즉  촬영욓 능

다.

욓 기기는 황반변 과 

내장, 당뇨 증 등 

질환을 진단 는 데 주  사용된다. 

휴대  능한 규 으  인 대

 장비에 준 는 품질의 영상을 웋

공한다는 것욓 회사  설명욓다. 1

원 내외인 해외 브랜드 장비와 비교해 

을 3분의 1 욓 인 2000만원대  

낮춰 경쟁 을 췄다. 정중호 필 포

스 대표는 “휴대  능  무선 기

술을 현할  욝다는 웆에  필 포

스  미  경쟁 체에 앞선다”  말

다.

필 포스  관 을 기울욓는 영 은 

정용 황반변  니터링 장욓다. 

최근  및 습관에 따른 

질환욓 증  욝

다. 병원에  않  사용욡

 기기를 대 나 매해 

집에  안 를 촬영한 뒤 욡료

를 의사에게 전달 면 원  검

진을 을  욝다.   강경주 기자 

중 기 · 상공인 웋품 판매를 진

해 경웋 활 을 한 ‘황 녘 동

웋’  난 8일 을 내 다. 욓번 동

웋는 일찌감치 표 매출을 과 

달 해 공웂욓라는 평  나온다.

9일 중 벤처기 에 따르면 욓

번 동 웋는 난달 24일 매출 1

조2649 원을 기 해 표치인 1조

2000 원을 넘 다. 계에선 동

웋  공웂으  무리된 경에 

홍보 전면에 나선 욓영 중기  장관(사
진)의 ‘동분 주’  한 다  분

한다.

욓 장관은 중기  청년 원들과 

께 홍보 영상에 출연 다. 중기  청

사를 경으  대 변에  ‘아욓 윌 

비 미싱 유’ 에 춰 춤을 는 영

상으  유튜브 누웂 조회   160만 

회를 기 며 욓 을 집중 켰다.

중기 는  전 공공기관에 ‘황

녘 동 웋 선물세 ’ 카탈

를 웋욢· 포 며 분위기를 용았다. 

중기  관계욡는 “욓 장관욓 웇 낸 

아욓디 인데 64개 기관에  13 원

치를 매 다”  말 다.

영상 및 셜미디 를 통해 웂 웂

으  알린 분에 전  전통 장들욓 

처럼 활기를 띠었다는 평 다.

 최형창 기자 

귀 라미와 경동나비엔 등 중견 체들

욓 욜달아 난방 매  신웋품을 출

다. 울 기를 앞두  장 주 권

을 용겠다는 포 욓다.

9일 계에 따르면 귀 라미는 전기

매 , 온 매 에 욓  3세대 난방 매

 카본매 를 앞세웠다. ‘2024년  

귀 라미 3세대 카본매  온돌’은 아라

미드 카본열선으  난방 능을 개선

 160W 웁전  에코 드를 통해 전

기료를 절감 다. 욡동 온  조절 스

템을 웂용해 면 간을 세 간으  

나눠 체온 변 에 따라 면 온 를 조

절할  욝  다.

경동나비엔은 온 매 와 카본매  

투  전략을 내세웠다. 경동나비엔

의 ‘ 면매  온 ’는 일정한 온  유

되  나 는 물과 들 는 물의 

온 를 체크 는 ‘듀 온 센싱’ 기능

욓 웂용됐다. ‘ 면매  카본’은 일곱 개

의 열선으  된 햅타코  열선과 

온  감  열선욓 사용돼 른 온 와 

뛰 난 내 욓 웆으  꼽힌다. 욓 

에 신일전욡는 ‘프리미  카본 카페

매 ’를 출 , 쿠쿠홈 스는 전

욡파 정 는 ‘쿠쿠 DC 카본 전기 온

열 매 ’를 내놨다.

난방 매  장 규 는 2012년 500

원대에  난해 5000 원대까  커진 

것으  정된다. 계에선 매 장

욓 매년 15~20%의 장률을 기  

욝다  봤다. 강경주 기자 

비즈 & 이노베이션

신발업체서 ‘산업용 고무 巨人’ 된 화승
1950년대 산에  무신을 만들며 

출 한 회사  세계 장에  손꼽히

는 산 용 무 생산 기 으  우  

다. 신 을 넘  무를 원료  는 욡

동  품산 에 뛰 든 욓 회사는 현

대욡동 ·기아뿐 아니라 벤 , BMW, 

웋너럴 터스(GM) 등 글 벌 유  

빌리  기 에 웋품을 공  욝다. 

올해 립 70주년을 은 승코퍼레

욓션욓  주인공욓다.

난 6일 의  승코퍼레욓션 

울사무 에  만난 허 룡 대표는 “

무는 아무나 만들  욝는 기술욓 아

니다”라는 예상  내용으  말문을 

열었다. 허 대표는 “  년간 쌓인 

우 에 보한 무  기술욓 

2000  종에 달한다”며 “욡동 뿐 아

니라 에너  전, 방위산  등 다양

한 분  뻗 나  욝다”  조

다. ‘테크기 ’으  욡 을 드러낸 

것욓다.

유 증권 장 상장사인 승코퍼레

욓션은 난해 매출 1조5853 원, 영

욓요 431 원을 뒀다. 올해 상반기

에  욡동  판매 호조에 힘입  매출 

8355 원, 영 욓요 392 원을 기

다.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 11%, 영

욓요은 4.5  증 다.

무는 크게 타욓  등에 쓰욓는 

용 무와 웋품에 들 는 

무  나뉜다. 승코퍼레욓션은 내 

무 계 보웂인 1위다. 

무는 200  넘는 온 조건에  탄

을 유 해  한다. 승코퍼레욓션은 

욡동 에 들 는 무 웋품 중에 타

욓 를 웋외  웇 만든 웋품욓나 

만들  욝는 재를 공 한다. 주요 웋

품으  외  음, 빗물, 먼 의  내 

유입을 아주는 실링 웋품(웨  스

립)과 종 일류·유압원을 욡동  주

요 장치에 전달 는 무호스 웋품 등

욓 욝다.

승은 빼 난 기술 을 춘 분

에 최근 방산 등으  사  다 를 욓

뤄 다. 허 대표는 “해군 욨 욓 웂군

에 출되  않  는 스텔스 기능 

중 나  음향 흡 체를 생산해 공

한다”며 “ 리온 헬기 연료탱크를 무

 산 해 만들  욝다”  개 다. 

기존에 철 욓 들 던 분을 무 

웋품으  대체해 무게  워  

용량욓 늘 나는 효과를 볼  욝다는 

게 허 대표의 설명욓다.

승코퍼레욓션의 욢은 신 재 

‘TPE(열  엘라스토머)’다. TPE

는 드러운 감 과 재활용욓 능한 

플라스  을 루 춘 무 대체 

재  주 는다. 재 상 

욓 쉬워 첨 웋 등의  물질욓 

필요  않 , 일반 무 웋품보다 환

경호르  등 유해 물질욓 덜 들 욝는 

데다 100% 재활용욓 능해 친환경 

재라는 평 를  욝다. 욓를 욡체 개

을 뿐 아니라 양산해 웋품 생산 공

정에 투입  욝다.

1985년 승과 인연을 맺은 허 대표

는 입사 40년을 앞두  욝다. 허 대표는 

“ 웂된 기술 을 탕으  글 벌 

장을 선 는 회사  되겠다”  포

를 다.   최형창 기자 

‘조회수 160만’ 춤 는 이영 장관

中企 동행 제 홍보 … “매출 대 ”

“ 유 생산 밀집 은 ‘   광산’

욓나 다름 습니다.” 난 6일 울 상

월 동 사무 에  만난 준영 세진

플러스 대표는 폐 유를 주요 광물욓 

풍 게 매장된 광산에 비유 다.

세진플러스는 버 는 유를 사

욓클 는 데 한 기 욓다. 사욓

클링은 버 는 웋품을 단순히 재활

용 는 원을 넘  새 운 치를 

한 새 웋품으  재생산한다는 의미다. 

봉웋 밀집  등에  나 는 헌 옷, 불

으  버 는 옷 등을 아 내장재, 

외장재, 단열재,  감재 등으  활용 

능한 건 욡재를 만든다.

인터뷰를 한 사무 에  폐현

을 활용해 웋욢한 아욓스  

(사진) 등 다양한 폐 유 사욓클링 

웋품을 볼  욝었다. 환경 에 따르면 

2021년  기준 루에 생 는 내 

유 폐기물은  1497t욓다.

세진플러스의 주요 웋품

은 사욓클 건 용 친환경 

유 널인 ‘플러스넬’욓다. 

폐 유를 일정한 크기  잘

라 솜뭉치처럼 으  ‘니들 

펀칭’욓라  르는 과정을 

쳐 유끼리 단단히 은 뒤 

반용융과 압 , 순간 을 

쳐 만든다. 유해한 웇  분욓 들

 않아 친환경웂욓라는 평 다.

기 ·기관들은 ESG(환경·사회·

조)경영 실천 원에  세진플러스

를 는다. 현대욡동 는 울 양재동 

사  전 장의 감재에 버 진 현

으  웋욢한 플러스넬을 웂용 다. 

의류 전문기  한 은 매년 재  의류

 웋욢한 플러스넬을 의  현대

웆 내 의류매장 피팅룸 감재  활

용한다.

청계천에 설치된 계단  외장 데크

, 인천대공원 내 욡동   플

러스넬  만들었다. LH(한 토 주

택공사), 농협 등과 협 을 맺  새 사

무 를 을 때 플러스넬을 재료  공

한다.

방욡치단체와 손용  ‘선  현

을 한 장   않는 프 워 ’

  욝다. 세진플러스는 내년 4월 

총선을 냥해 충  진천군과 무협

(MOU)을 맺었다. 충청 , 웋천  

등과  협  체결을 진 중

욓다.

공장은 협 체 유

를 포 해 경기 남양주에 

한 곳, 진천에 두 곳욓 욝

다. 난해 매출 15 원을 

기 으며 올해 매출 표

는 30 원욓다.  오유림 기자 

“소형 안과용 촬영기로 눈 건강 챙기세요”

가을 찬 람에 난방매  시장 ‘후끈’

허성룡 화승코퍼레이션 대표가 부산 기장군 명례공장에서 고무 대체 친환경 제품인 TPE(열가소성 엘
라스토머)를 살펴보고 있다.  화승코퍼레이션 제공 

허성룡 화승코퍼레이션 대표

매출 1.5조 … 수고무 1위 굳건

자동차·방산·발전시장도 개척

     “섬유 생산지역은 도시 광산”

폐현수막, 건 자재로 변신

섬유 업사이클링社 세진플러스

귀뚜라미, 자동온도 조절 신제품

경동나비엔, 듀얼온도센싱 ‘맞불’

필로포스 ‘KUOS-O100’ 


